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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제목 

  

1. 티쿤 – 미국 티쿤의 메시아닉 공동체 및 리더십 컨퍼런스가 이번 주에 

열리는데 쇄신과 재충전,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2. 홍콩 콜투올 – 이번 주에 열리는 국제 전도 컨퍼런스에서 역사적 복음의 

전진이 있도록.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이스라엘의 비전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도록. 

3. 이스라엘의 샤부옽 – 이번 주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들은 샤부옽 

(오순절)을 기념합니다. MAI (이스라엘 메시아닉 연합)가 후원하는 전국 단합 

대회에 연합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꿈: 음녀의 잔을 마시다 

 

최근 전 불쾌한 꿈을 꿨습니다. 교회 혹은 컨퍼런스 센터처럼 보이는 큰 건물이 

보였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성도 (그리스도인 혹은 메시아닉 

유대인)였습니다. 사람들은 교황에서부터 저희 간사들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에서 

모였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한 사람이 밀봉된 작은 플라스틱 컵 (기내용 컵과 비슷하나 훨씬 

작음)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포장된 컵에는 한 입에 들이킬 수 있을 

만큼의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액체는 부도덕의 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성적 부도덕이요 어떤 이들이게는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욕정과 탐욕, 

인기,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 인맥, 조작을 통한 명예 축적, 또한 자신의 “사역”에 

“만취”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적 간음”은 “기만”의 영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기만은 이렇게 

작용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액체를 마시면 얼굴에 빛이 나는 겁니다. 잘 생겨 보이는 

것입니다. 미소를 지으면, 매력적이고 긍정적이고, 정력적이고 부티가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놀라울 정도고, 마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나 일종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 영은 사람들을 

기만하여, 그들로 죄와 영적 간음에 눈이 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상황을 바로잡을 길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슬프게도 꿈에서 저는 이 모든 영적 간음에 함께하려 했고, 다른 이들처럼 그 능력의 

액체를 한 모금 마셔보려고 애썼습니다.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그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 저희 아버지는 10 년 전쯤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와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을지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당연하지요, 

아버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영적 부도덕에 속할 수 있도록 제게 그 잔을 

건네줄 사람을 찾아 계속해서 아버지를 피해 다녔습니다. 

 

허나 아버지께서는 계속 저를 찾으셨고, 제가 왜 자꾸 피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바로 

그 때 제가 그 컵을 구하려 아버지를 피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만 당하였고 죄악에 빠져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 속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속임수에서 벗어나라고 소리쳤습니다.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효과는 마치 폭발이나 지진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직접 대면하여 강력한 구원을 맛보았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적 기만에 “빠져” 있었지만 스스로 의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컵을 배포하기 위해 계획하고 작업한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컵을 팔고 

있었으며, 목적을 가지고 일을 벌인 것입니다. 저는 소리치며 그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를 거부했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꿈 속의 저희 아버지가 저를 속임수와 죄악에서 꺼내주고자 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상징함을 깨달았습니다. 그 컵 속의 액체는 큰 음녀의 손에 있던 잔과 

같은 것입니다. 계 17:2, 4 –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 

 

저는 또한 그 음녀의 액체가 이세벨과 발람의 영과 같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계 

2:14, 20). 음녀와 이세벨은 동일한 영이며, 저는 그 악령이 제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계 2:20).  

 

저는 주님에 대한 경외심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달 내내 후두염과 기관지염으로 

고생해 왔는데, 예슈아께서 회개하기까지 이세벨의 종들을 침상에 던지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계 2:22). 아이쿠.  



 

주: 저를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덧붙입니다. 저는 부도덕이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꾼 꿈은 이 마지막 때에 기만의 영과 영적 간음, 음녀의 영이 

(저를 포함한) 교회에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들에 

대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계 2:23).  

 

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계 2:16 –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계 18:4 –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기도: "하나님, 저희가 진정으로 저희 죄악을 회개하고 기만과 음란의 영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들이 지금 제게서 나오게 하옵소서. 예슈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